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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민석ㆍ김병주 
최고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이원택 간사, 문대림 의원,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경북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 지난 21일 영남권 일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후, 27일 
오전 6시까지 사망자 26명, 산림면적 3만6,009㏊ 등 대규모 피해를 
기록 중이다. 이번 산불은 고온ㆍ건조한 날씨와 돌풍으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불 영향 구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진화가 
더딘 상황이다.

□ 26일, 한 위원장는 당 지도부와 함께 안동시민운동장에 마련된 
현장 지휘소를 찾아 권기창 안동시장으로부터 산불 피해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안동시 내 피해 규모가 큰 임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화마가 휩쓸고 간 참혹한 산불 피해를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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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시설로 이동해 이재민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한 위원장은 피해자에 
위로를 건네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약속
했다.

□ 27일에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천년고찰 고운사에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등운스님 등 사찰 관계자에 위로를 전했다. 이후 
의성시 점곡체육회관 이재민 대피소와 점곡면 피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이재민 불편 사항 점검 및 신속한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
했다.

□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족,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속한 진화에 나서주길 바라며, 민주당도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무엇
보다 피해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과 주거 대책 등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경북 산불현장 점검 사진

안동시민운동장 현장 지휘소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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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실내체육관 이재민 대피시설 고운사 방문

점곡체육회관 이재민 대피소


